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 (2005년 9월 18일)

· 유래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 3대 유리왕 때에 도읍 안의 부녀자를 두 패로 나누어 왕녀가 각기 거느리고 7월 15일부터 8월 한가위날까지 한달동안 두레 놀이를 하였으며 마지막 날에 심사를 해서 진 편이 이긴 편에게 한턱을 내고 <회소곡>을 부르며 놀았다고 함.

두레:  농민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일하려고 만든모임.           ex) 김매기두레,  풀베기두레
· 풍속

각 가정에서는 햇곡식으로써 술,떡 및 여러가지 산해진미를 조리하여, 대추,밤,배,감등의 햇과실과 함께 이날 아침에 가묘에 바치어 조상에 제사 지내는데 이것을 추석차례 또는 8월 천신(薦神)이라 함.  또한 아침식사를 마치고 조상의 묘지에 참배하는데 이에 앞서 여름동안 자란 풀이 무성하고 시들어 산불이라도 나면 무덤이 타게 되므로 벌초를 하게됨.

· 전하는 말로는 송편을 예쁘게 잘 빚어야 시집을 잘 간다고 하여, 여성들은 예쁜 손자국을 내며 반월형의 송편에 꿀, 밤, 깨, 콩등을 넣어 맛있게 쪄냈으며 이 때 솔잎을 깔아 맛으로만 먹은 것이 아니고 후각적 향기와 시각적인 멋도 즐겼다.  
추석에는 무엇보다 오곡이 풍성하므로 다양한 음식이 시절에 맞게 나온다.

또 전국적으로는 다양한 놀이가 전승되는데 호남 남해안 일대에서 행하는 강강술래와 전국적인 소먹이놀이, 소싸움, 닭싸움, 거북놀이 등은 농작의 풍년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으며, 의성 지방의 가마싸움도 이 때 한다.

가윗날에는 농사일로 바빴던 일가친척이 서로 만나 하루를 즐기는데 특히 시집 간 딸이 친정어머니와 중간 지점에서 만나 반나절을 함께 회포를 풀고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기는 것을 반보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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